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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 

정신화로 조절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

 박   미   애                    안   도   연†

                 한신대학교 심리학과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석사 졸업생                           교수

본 연구는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

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정신화에 의해 조절되는지 

알아보고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

향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자녀 직장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척도,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척도, 정신화 척도, 우울 

척도를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다

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및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에서 

각각 정신화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

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자녀 직장여성의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임상적 시사점, 현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

의하였다. 

주요어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우울, 정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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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2021)의 워킹맘 양육해법 

모색보고에 따르면 만 9세 이하 자녀를 양육

하는 20~40대 직장여성의 45.3%가 우울의심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13.9%), 40대(15.6%), 50대(14.9%)가 우울

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여성가족부, 2022),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의 우울감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요인 중 첫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부부

의 불균형한 시간 배분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와 자녀 돌봄영역을 전적으로 혹은 주로 

돌보는 역할이 아내라고 답한 경우가 65.5%였

고, 돌봄시간에서도 남성은 0.7시간인 반면 여

성이 1.4시간으로 2배정도 길게 나타나(여성가

족부, 2022), 유자녀 직장여성이 취침과 업무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가사와 자녀

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손영미, 황혜영, 

2022). 두번째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근무환

경이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시기는 학교생활 

적응, 방과 후 돌봄, 교우관계의 형성 지원(구

슬이, 정익중, 2021)등의 과중하고 집약적인 

돌봄노동이 필요(이유경, 이헌주, 2021)한 시기

이다. 동시에 이 시기는 대부분 중간관리자 

직급에서 일하거나 조직에서 여러 업무를 책

임지게 되는 등 직장여성의 진로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이다(설진희, 박수현, 2019; 양현정, 

이기학, 2015b). 따라서 유자녀 직장여성들은 

이 시기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가장 크

게 느낀다(손영미, 박정열, 2014). 실제 초등학

생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50.5%가 자녀가 초

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을 지속하기 어려웠

다고 응답하였고, 퇴사나 이직을 가장 고민한 

시기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인 것으

로 나타났다(오현정, 황원경, 2019). 이렇듯 유

자녀 직장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

는 상황 속에서 신체적․정서적 소진, 다중역

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죄책감, 

가족 갈등의 심화, 일자리의 위기 등으로 심

각하게 고통받고 있다(손영미, 황혜영, 2022). 

유자녀 직장여성은 일과 가정에서 많은 역

할을 수행하는데 제한된 시간과 체력으로(노

성숙 외, 2012; Emslie & Hunt, 2009)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면서 다중역할 갈등을 느낄 수 

있다(박민정, 2020). 이렇듯 일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 수행으로 심리적, 체력적 소진 및 

과부하가 나타나는 것을 ‘일-가정 다중역할 부

정적 경험’이라고 한다(양현정, 이기학, 2015a). 

일-가정 다중역할 수행으로 경험하는 근심이

나 걱정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은 다중역할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내재화 문제

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Baruch, Biener, & 

Barnett, 1987). 일-가정 다중역할 수행에서 부

정적 경험이 높은 유자녀 직장여성의 경우 일

과 가정영역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

원과 역량보다 많은 역할 과중과 상호역할 갈

등을 겪으며 더 큰 우울감을 보인다(김성국 

외, 2017; 조수진 외, 2008). 또한, 손영미와 황

혜영(2022)연구에서도 유자녀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 

죄책감, 불안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더욱 강

도 높게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유자녀 직장여성이 제한된 가용자원 

속에서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취 등의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결과가 자녀뿐 아니라 

부모 역할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구슬이, 정익중, 2021). 자녀를 지원하는 과

정에서 어머니들의 자기개념에 자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Triandis, 1995), 이는 한국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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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였고, 자녀의 학습영역에 많이 관여하

는 것을 부모의 역할이라 여기는 동아시아 문

화에 속해 있기에(이수인, 2010; Ng et al.,  

2014)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여기에 과열된 

교육경쟁과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로 공교육보

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서 어머니들은 자

녀교육에 많은 물질적, 시간적 에너지를 투자

하며 정서적으로도 깊은 관여를 하게 되었다

(심미옥, 2017). 

어머니는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여

기고 자녀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투영하며 

대리만족하기도 한다(Kim & Park, 2003) 이와 

관련해 Croker와 Wolfe(2001)가 제시한 자기

가치감 수반성 이론(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ory)을 살펴볼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

기가치의 근거를 두는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 자기가치의 근거를 두는 정도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에 따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Crocker & Wolfe, 2001; Heppner & 

Kernis, 2011; Kernis, 2003). 자기가치감은 대인

관계에도 수반될 수 있는데, 독립적인 자기

개념이 두드러진 서양과 달리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이 보편적인 동양에서는(Markus & 

Kitayama, 1991) 부모가 자녀에게 막대한 시

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만큼 자녀의 성취에 

자기가치감이 수반되기 쉽다(Grolnick et al.,  

2007). 이렇듯,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곧 자신

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모가 자신의 가치감

을 자녀의 수행 수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

을 ‘자녀수반-자기가치감(child-based self-worth)’

이라고 한다(Eaton & Pomerantz, 2004). 어머니

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높다는 것은 자녀

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자기가치감을 평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Eaton & Pomerantz, 2004). 자

녀수반-자기가치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존감의 

영역이 자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녀

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자존감이 변화되어 

쉽게 민감해질 수 있다(Park & Crocker, 2008).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클수록 외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져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최경애, 유금란, 

2019). 유신영과 장유진(2021)의 연구에서도 어

머니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자녀

의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여겨 성취 여부에 따라 

자기가치감이 좌우되어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녀의 성취는 우월성과 타인 승인

과 같은 외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외적인 평가

에 성공과 실패의 근거를 두는 것과 관련되어 

우울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종합하면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유자녀 직장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박민정(2020)은 유자녀 직장여성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일과 가정영역의 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일-가정 

갈등을 매개하여 경력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밝

힌 것과 대조적으로 설진희, 박수현(2019)연구

에서는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 상태에 대한 외부의 평가

적인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영향을 주

어 이를 자신의 가치감과 연결 지어 해석하여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

기가치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유

자녀 직장여성의 경우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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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일-가정 관련 변인이 다

양한 경로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받

을 수 있다.

유자녀 직장여성의 경우 ‘사적영역 = 돌봄 

= 여성’, ‘공적영역 = 일 = 남성’이라는 공

사 영역 이분법에 의해 일-가정 양립의 1차적 

책임을 요구 받는 동시에 관리직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조직에서 

대리급 이상의 관리직에 오른 여성은 업무수

행에 가중된 부담을 가진다(김은수, 최은영, 

2022; 성민정, 2018).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

른 실제적인 양육과 돌봄에 도움이 필요한 부

분과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외부의 평가적

인 시선에 영향을 받아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

신의 가치를 투여하고 집중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이 현재 조직에서 업무수행의 제한과 업

무성취의 장벽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유

자녀 직장여성은 일 영역에서 조직문화에서 

배제되거나 제약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가

정 영역에서는 업무로 인해 자녀의 돌봄 시간

이 부족하여 생기는 자녀의 생활 및 교육관리

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죄책감

(손영미, 황혜영, 2022)과 자녀 성취 미달성에 

대한 염려가 커져갔다(이인영, 정영숙, 2022). 

이와 같이 일과 가정 영역의 갈등적 상호작

용으로 인해 자녀의 의미와 가치가 사랑의 대

상, 돌봄의 대상과 같은 긍정적 의미와 부담

의 대상과 제약의 대상과 같은 부정적 의미로 

모두 크게 나타난다(김미숙 등, 2014). 더욱이 

한국 특유의 부모자녀 관계의 동일체적 의식

이 내포된 밀착된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이인

영, 정영숙, 2022). 즉, 직장의 일로 인해 자녀

를 지원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

는 동시에 자녀의 학업, 성품 및 인성, 생활습

관 등의 성취결과에 대해 외부로부터 좋은 평

가를 받고 자녀 성취의 미달성에 대한 두려움

을 줄이기 위해 어머니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을 초점으로 가치를 투입함으로써(이인영, 정

영숙, 2022),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자

녀 학업 지원 집중과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으

로 인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높아지면서 

자녀성취에 대한 외적인 평가에 자기가치감의 

근거를 두어 우울에 취약해질 수 있다(유신영, 

장유진,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

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

가치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

할 수 있지만 해당 변인들에 영향을 받는 양

육자인 어머니의 대한 심리적 개입에 대한 연

구가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두 변인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

로 정신화에 주목하였다. 

Bateman와 Fonagy(2004)는 ‘정신화

(mentalization)’를 자신과 타인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정신 상태에 초점을 두고 의식적 및 무

의식적 차원에서 표상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정신화 능력은 부정적 정서 경험

에 대해 이성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Main, 

1991),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가능할 경우 경험

의 즉시적인 현실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저변

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반응하게 하여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정서 경험을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

는 일종의 상위 정서조절 능력이다(최성미, 최

현주, 2021). 

상위인지 자각과 상위정서 조절이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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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신화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데(최정숙, 김완일, 2017), 먼저 인지적인 측면

에서 정신화란 다른 사람의 관점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

의 관점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심영숙, 2010; Target, 2008). 상

위인지적인 측면의 발달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역기능적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심어주는 

인지적 오류를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eck et al., 1979/1996), 우울한 사람들의 비합

리적 사고과정을 의도적으로 통제된 과정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Ingram & Hollon, 1986). 

다음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신화란 자신

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여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차혜명, 김은영, 2016). 정서

를 잘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을 덜 느끼며, 

정서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추, 자기비난, 

파국화와 같은 부정적 전략 대신 긍정적 정서

조절 전략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낮을 수 있다(최정숙, 김완일, 2017; A. T. Beck 

& Beck, 1972; Garnefski et al., 2004). 즉, 낮은 

정신화 수준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부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호섭, 이수림, 2020). 이렇듯, 정신화의 

능력은 우울로부터 한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정신화 능력을 높여주면 부정적

인 정서와 사고방식이 즉시 우울로 이어지지 

않게 영향을 미쳐 우울이 줄어들 수 있다(김

정희, 김명찬, 2020).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도 정신화가 낮은 어머니의 경우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이현주, 안명희, 2012), 이들

은 친밀한 관계에서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에 쉽게 빠지거나, 감정을 회피하는 전략

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재형, 2014). 또

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자녀의 마음을 파악하고 공감하

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성미, 

최현주, 2021).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이 높은 어머니도 자녀의 성취에서 자신의 가

치를 찾으려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

의 성취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설경옥 외, 

2015). 이로 인해, 자녀의 내적 세계에 공감하

지 못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자녀에

게 과도한 간섭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설경옥 

외, 2015). 자녀의 성취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 자기가치감이 하락하게 되어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좌절과 

분노감 등을 표출하게 되며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유신영, 장유진, 2021), 

부모-자녀 관계 악화로 인해 우울한 상태가 

과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화 능력을 높여

주면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마

음을 읽고 알아차림으로써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이수림, 이문희, 2014; Allen et 

al., 2008), 자녀수반-자기가치감으로 인한 발생

되는 우울도 낮추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정신

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이 일-가정 다

중역할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우울이 지각되

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해석 관점을 찾아 심리

적 고통을 수용하며 긍정적 재초점과 같이 다

중역할 수행의 갈등상황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인 영향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 

우울에 미치는 심리적 기제의 경로를 탐색하

여 유자녀 직장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정에서 정신화의 예방적 차원 개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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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

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

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

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매개할 것이다. 둘

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

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를 정신화가 조절할 

것이다. 셋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를 통해 우울에 미치

는 간접효과가 정신화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그림 1).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살면서 학령

기 자녀(8~13)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30~59세 직장여성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연구 

홍보문구를 게시하였고, 온라인 링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

구목적과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한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해당 설명에 동

의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참여 

도중 중단할 경우 자료는 바로 폐기되었으며 

설문을 완료 및 제출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

상으로 3,000원 상당의 상품권(음료 기프티콘)

을 지급 하였다. 응답자는 총 415명이었고, 이 

중 자녀 연령이나 참여자의 연령이 기준에 해

당되지 않거나, 현재 무직이거나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와 같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

우 및 응답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모두 같은 

응답을 한 경우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명을 

제외한 400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

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대는 30대 204명

(51%), 40대 187명(46.75%), 50대 9명(2.25%)이

었고, 주관적 소득 만족도(월 평균 개인 및 가

구소득)는 상위권 191명(47.75%), 중위권 192명

(48.00%), 하위권 17명(4.25%)이었다. 육아 조력

자 도움 있는 경우가(부모,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기타) 271명(67.75%), 도움 없는 경우

가 129명(32.25%)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의 자녀 성별은 여아 221명(55.25%), 남아 179

명(44.75%)이며 학년으로 저학년(1~3학년) 255

명(63.75%), 고학년 (4~6학년) 145명(36.25%)으

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업성취 만족도는 상위

권 273명(68.25%), 중위권 123명(30.75%), 하위

권 4명(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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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척도

부정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양현정과 이

기학(2015a)이 한국의 문화특수성을 반영하여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

을 기반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일-가족 다중

역할 긍정적․부정적 경험 척도 중 부정적 경

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느라 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많이 쌓인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느낀다’ 

등이 있다. 총 30문항으로 가족-일 갈등, 소진 

및 과부하, 일-가족 물리적 갈등, 일-가족 심리

적 갈등, 전업주부와의 교류갈등의 5개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가정의 

다중역할 수행하면서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가족-일 갈

등은 .88, 소진 및 과부화는 .85, 일-가족 물리

적 갈등 .85, 일-가족 심리적 갈등 .80, 전업주

부와의 교류갈등 .72였다.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척도

Eaton과 Pomerantz(2004)가 개발한 Maternal 

Child-based Worth 척도를 설경옥 외 (2015)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척도

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가 자신에 대

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종종 내 자녀가 남들보

다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있다.’, ‘내 자녀가 

남들보다 못하면, 내 자신이 싫어진다.’ 등이 

있다. 단일항목 척도로 구성되어 총 15문항에 

대하여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

머니가 자녀의 성취에 자기가치감을 높게 수

반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타당화 연구

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89였고, 본 연

구에서는 .92였다.

정신화 척도

참여자의 정신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imitrijević et al. (2017)이 개발하고 이수림과 

이문희(201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

신화 척도(Ments)를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

으로 자신에 대한 정신화, 정신화 동기, 타인

에 대한 정신화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자신에 대한 정신화(6문항)는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에 초점을 

두는 정도를 나타낸다. 정신화 동기(8문항)는 

자신 또는 타인의 방향성에 상관없이 정신활

동에 초점을 두겠다고 하는 의도나 동기를 나

타낸다. 타인에 대한 정신화(11문항)는 다른 

사람들이 갖는 감정, 생각에 초점을 두는 정

도를 나타낸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능력이 높음을 의미

한다. 타당화 연구 및 본 연구 모두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88이며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정신화는 .79, 정신화 

동기는 .61, 타인에 대한 정신화는 .84였다.

우울 척도

연구 참여자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였고 전겸구 외 (2001)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역학 연구센터 우

울 척도(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

로 우울한 정서, 긍정적 정서,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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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소득만족도 -

2. 육아조력자 유무 .14** -

3. 학업성취만족도 .30*** .16** -

4.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15** .01 .12* -

5. 자녀수반-자기가치감 -.02 .06 .07 .39*** -

6. 정신화 -.15** -.01 -.26*** -.26*** -.14** -

7. 우울 .21*** .13* .15** .52*** .29*** -.46*** -

M 1.52 4.00 1.32 90.66 55.48 86.90 17.03

SD .50 .47 .47 20.43 16.05 11.75 11.30

*p < .05, **p < .01, ***p < .001.

표 1.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 = 400)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였다. 하위요인 별

로 살펴보면 우울한 정서는 .89, 긍정적 정서

는 .82, 신체 및 행동 둔화는 .87, 대인관계는 

.79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v4.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척도의 신뢰도 검증 및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랩을 실시하

여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절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

안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의 수

준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조

건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

변인의 수준을 저(M - 1SD), 중(M), 고(M + 

1SD)로 나누어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Hayes(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고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 간 상

관계수는 표 1과 같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

적 경험은 자녀수반-자기가치감 및 우울과 유

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정신화와는 유

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자녀수반-자기가치

감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정신화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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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F R2

1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경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31 .04 .39 8.45*** 71.48*** .15

2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경험
우울 .29 .02 .52 12.18*** 148.25*** .27

3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경험
우울

.27 .26 .48 10.38***

77.49* .28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07 .03 .11 2.28*

*p < .05, **p < .01, ***p < .001.

표 2.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우울은 정신화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 외 인구통

계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소득만족도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

정적 경험 t = -3.09, p < .01, 정신화 t = 

3.01, p < .01, 우울 t = -4.31,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육아조력자 유무

는 우울 t = -2.45, p < .05 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고, 자녀학업성취만족도에서 일-가

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t = -2.48, p < .05, 

자녀수반-자기가치감 t = -1.56, p < .001, 정

신화 t = 5.86, p < .001, 우울 t = -3.06, p < 

.01 에서 차이를 보여 이후 검증에서는 해당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뒤 분석하였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

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

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표 2). 1단계 모형은 독립변인인 일-

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매개변인인 자

녀수반-자기가치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39, p < .001. 2

단계 모형은 독립변인인 일-가정 다중역할 부

정적 경험이 종속변인인 우울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52, 

p < .001. 3단계 모형은 독립변인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

개변인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자녀수반-자기가치

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β = .11, p < .05. 그리고 매

개변인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영향력을 확

인한 결과, 독립변인인 일-가정 다중역할 부

정적 경험이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력이 전 단계보다 효과가 감소하여, β = .48, 

p < .001, 직장여성의 일-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부분매개 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

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B = 

.0227, CI = .0002, .0491 으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

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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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변인: 우울

단계 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R2

(△R2)

F

( p )B SE

1

소득만족도 3.87 1.16 .17 3.36**

.06

(.06)

10.41***

(.00)
육아조력자 유무 2.19 1.20 .09 1.83

자녀학업성취만족도 2.08 1.25 .09 1.67

2

소득만족도 1.99 .93 .09 2.14

.41

(.38)

54.25***

(.00)

육아조력자 유무 2.75 .95 .11 2.89**

자녀학업성취만족도 -.85 1.02 -.04 -.83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A)
.23 .02 .42 10.34***

정신화(B) -.34 .04 -.35 -8.42***

3

소득만족도 1.97 .92 .09 2.14*

.42

(.01)

47.65**

(.00)

육아조력자 유무 3.22 .96 .13 3.36**

자녀학업성취만족도 -.75 1.01 -.03 -.74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A)
.24 .02 .43 10.73***

정신화(B) -.33 .04 -.35 -8.42***

(A) × (B) .00(>.001) .00 -.12 -3.01**

*p < .05, **p < .01, ***p < .001.

표 3.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

기가치감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3).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정신화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1% 설명력이 

더해져 준거변인인 우울에 대한 총 설명력이 

42%로 증가했다, R2 = .42, F = 47.65, p < 

.01. 또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정

신화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에서 정신화가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화의 조절효

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절변인인 정신화의 특정값(±1SD)을 설정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해 단순회

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4). 일-가정 다중

역할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정

신화의 M - 1SD, Mean, M + 1SD 수준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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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건값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정신화

M - 1SD .29 .03 9.77*** .23 .35

Mean .24 .02 10.73*** .20 .28

M + 1SD .19 .03 7.07*** .14 .24

*p < .05, **p < .01, ***p < .001.

표 4.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관계에서 정신화의 조건값에 따른 조절효과

그림 2. 정신화 수준에 따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

두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세가지 특정값 수준에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조

건 수준에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신화가 유의하게 조절하였

다.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화 수준

이 높은 집단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

험이 증가하여도 우울이 완만한 반면, 정신화 

수준이 낮은 집단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증가하면 우울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5).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정신화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로 투입하여 2% 설명력이 더해져 준거변인

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대한 총 설명력이 

19%로 증가했다, R2= .19, F = 14.67, p < 

.01.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정신화

의 상호작용항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

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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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변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

단계 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R2

(△R2)

F

( p )B SE

1

소득만족도 -1.68 1.69 -.05 -1.00
.01

(.01)

1.33

 (.26)
육아조력자 유무 1.89 1.75 .06 1.08

자녀학업성취만족도 2.67 1.82 .08 1.47

2

소득만족도 -3.43 1.57 -.11 -.219*

.17

(.16)

15.76***

(.00)

육아조력자 유무 2.20 1.61 .06 1.37

자녀학업성취만족도 1.22 1.72 .04 .71

일-가정다중역할 

부정적경험(A)
.31 .04 .39 8.15***

정신화(B) -.05 .07 -.04 .87

3

소득만족도 -3.46 1.55 -.11 -2.23*

.19

(.02)

14.67**

(.00)

육아조력자 유무 2.93 1.61 .09 1.81

자녀학업성취만족도 1.37 1.71 .04 .80

일-가정다중역할 

부정적경험(A)
.32 .04 .41 8.50***

정신화(B) -.05 .07 -.04 -.71

(A) × (B) -.01 .00 -.13 -2.80**

*p < .05, **p < .01, ***p < .001.

표 5.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

정신화가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

기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정신화의 특정값(±1SD)을 설

정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해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6). 일-가

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

치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화의 M - 1SD, 

Mean, M + 1SD 수준 모두에서 정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세 가지 특정값 수

준에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조건 수준에서 일-

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

가치감의 관계에서 정신화가 유의하게 조절하

였다.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화 수

준이 높은 집단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증가하여도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완

만하게 증가한 반면, 정신화 수준이 낮은 집

단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증가

하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급격히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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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건값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정신화

M - 1SD .40 .05 7.98*** .30 .50

Mean .32 .04 8.50*** .25 .40

M + 1SD .24 .05 5.33*** .15 .33

*p < .05, **p < .01, ***p < .001.

표 6.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건값에 따른 조절효과

그림 3. 정신화 수준에 따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

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통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 et al. (2007)가 제안한 매개효과 

모형, 조절효과 모형,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의 

순차적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Hayes(2017)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고 통제변인으로 소득만족도, 육아조력자 

유무, 자녀학업만족도를 투입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분석결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정신화의 상호작용 효과는 매개변인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우울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녀

수반-자기가치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미하지 않음으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서 정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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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준거변인: 자녀수반-자기가치감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32 .04 8.50*** .25 .40

정신화 -.05 .07 -.71 -.18 .08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 정신화 -.01 .01 -2.80** -.01 -.01

소득만족도 -3.46 1.55 -2.23* -6.51 -.40

육아조력자 유무 2.93 1.61 1.81 -.25 6.10

자녀학업성취만족도 1.37 1.71 .80 -1.98 4.73

예측변인

준거변인: 우울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22 .02 9.16*** .17 .27

자녀수반-자기가치감 .06 .03 1.88 -.00 .11

정신화 -.33 .04 -8.37*** -.41 -.25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 정신화 .00(>.001) .01 -2.73** -.01 -.01

소득만족도 2.16 .92 2.34* .35 3.98

육아조력자 유무 3.05 .96 3.19** 1.17 4.94

자녀학업성취만족도 -.83 1.01 -.82 -2.81 1.16

*p < .05, **p < .01, ***p < .001.

표 7.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통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

의 공식적 검증 통계치인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

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B = 

-.001, CI = -.001, .001 으로 신뢰구간 내에 0

을 포함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

녀수반-자기가치감의 경로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경로에서 조건부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우울의 경로에서 조건부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

감을 매개하는 우울의 경로에서 정신화의 조

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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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절된 매개효과

논  의

한국의 문화 및 사회적 특성 상 학령기 자

녀를 양육하는 유자녀 직장여성은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과중으로 다중 역할의 부정적 

경험을 하며, 이에 더해 자녀가 외부로부터 

받는 성취와 인정에 현재 자신의 노력과 존재

에 대한 가치를 수반시킴으로써 우울에 취약

해지는 구조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

자녀 직장여성이 부정적 경험 이후 우울에 이

르는 경로와 정신화를 통해 우울이 조절되는 

모형을 살펴봄으로써 유자녀 직장여성의 우울

에 이르는 과정과 이를 조절하는 심리적 변인

의 효과성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녀 직

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

울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매개효과

를 분석한 결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가정 다중

역할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따

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간접경로를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을 저해하여 우울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최경애, 유

금란,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일과 가정

의 상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유

자녀 직장여성에게 업무량이 요구된다면 갈

등을 경험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우영지, 

이기학, 2018).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유

자녀 직장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에 대

한 책임감이 매우 높으며(O’Brien, 2011), 자녀

의 교육이 어머니 핵심 역할이라고(최윤정 외, 

2009) 여기는 부분이 중첩되어 일-가정 다중

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자녀 직장

여성은 자기가치감을 고양하고 자존감의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취가 

아닌 자녀의 노력에 따른 성취를 이루고자 하

는데 이러한 자존감 추구 행동은 자신이 통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최경애, 유

금란, 2016) 실패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우울

이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안유선, 유성경, 2014; 정은선 외, 2017). 선행

연구에서도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자존감으

로부터 세분화된 개념으로 특정 영역에 국한

된 극단적인 자기 타당화 목표와 타당화 행동

은 심리적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Crocker et 

al., 2004). 모와 자녀가 상호의존적 관계인 사

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녀의 성공을 어머니

가 자기가치감으로 수반하는 현상은 자연스러

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최경애, 유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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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이 일-가정 다중역

할 부정적 경험에 영향을 받으면 간접효과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의 관계에

서 정신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낮은 정신화 수준은 일-가정 다중역

할 부정적 경험에 따른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높은 정신화 수준

은 일-가정 다중역할의 인식에 따라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변화가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높은 정신화가 자신의 내

적 상태를 고찰하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

을 고려하여 자녀의 내적 상태를 성찰함으로

써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에서 낮은 정신화를 지닐 시 자녀의 정신상

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Deater-Deckard, 1998; Rutherford et al., 2015) 자

녀의 내적 상태를 개념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 연구(Mikulincer & Shaver, 2003)와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을 완화하기 위해 정신화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된다면 자기 조직화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

치게 되어(Fonagy & Allison, 2014) 양육과정에

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감정에 압도되

지 않고(이수림, 이문희, 2014), 자녀 행동에 

이면의 의미를 탐색하여(안희진, 홍정순, 2021) 

어머니의 성찰기능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

에 대한 보호요소로 작용할 것이다(이정하 외, 

2022).

셋째,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신화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정신

화가 높을수록 고통 감내력이 높아져 경험회

피가 낮아지는 연구(김혜율, 김영근, 2018)를 

고려하면, 높은 정신화가 고통 감내력을 높여 

유자녀 직장여성이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소진 및 과부하 상태를 감내하

게 하고, 개인의 내적인 상태에 집중해 우울

에 압도되지 않고 완화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정신화가 성

인기 우울 및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신화의 수준이 낮은 경우 우울, 불안, 대인

관계 문제 등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정신병리

가 나타날 수 있다(김용희, 2017; 김은희, 이인

혜, 2018; 최정숙, 김완일, 2017; Fonagy, 2001)

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넷째,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자녀

수반-자기가치감을 매개하여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효과 모

형에서 정신화가 조절된 매개변인으로 투입되

면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경로에서 조건부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관계성이 약

해져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정신화의 성찰기능이 조건

부 직접효과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선행연구

(김효신, 최한나, 2019)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

서도 정신화는 성찰적 기능을 통한 심리적 변

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조

절된 매개효과로서의 정신화가 조건부 직접효

과로는 우울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보호하는 요인이지

만, 조건부 간접효과로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

정적 경험이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부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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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모

와 자녀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나타나

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자녀의 

성공에 어머니가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임(최경애, 유금란, 

2019)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밀접한 관계인 자녀를 대상으로 

성찰기능을 발휘하여 자녀수반-자기가치감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정신화의 조건부 간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결과는 자기개념에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양 문화권의 특

성(Fu & Markus, 2014; Zhu et al., 2007)을 반영

하는 결과로도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자녀 직장여성이 자녀

의 성취로부터 자존감을 얻는 심리적 특성을 

그릇된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

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문화 속에 살

아가는 유자녀 직장여성이 심리적 건강이 취

약해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

로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직장여성의 우울을 유발하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미비한 상황

에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우울 

관계를 매개하는 자녀수반-자기가치감과 정신

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우울에 영향을 

받는 유자녀 직장여성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고, 더불어 우울에 대한 정신화의 개

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둘째, 학령기 자녀(8~13세)를 양육하는 직

장여성의 개인 간 변인인 소득 만족도(개인 

월평균 소득 및 가구 월평균 소득)와 육아 조

력자 유 무, 자녀 학업성취 만족도를 통제하

여 모형에 대한 정교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최경애, 유금란, 2019)에서는 우

울,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들을 통제하

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

당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함으로써 변인의 

영향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정신화를 통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유자녀 직장여성과 

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예방하고 긍

정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

다.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은 일-가

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높은 교육열 속에서 

자녀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관련하

여 자녀의 성취를 자기가치감으로 수반하게 

된다. 유자녀 직장여성이 일-가정 다중역할을 

하며 부정적 경험을 겪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투자한 돈과 시간, 에너지에 비해 자녀의 성

취가 기대했던 기준에 미달될 시 우울이라는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의 관계에서 정신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개입하는 것이 현장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정신화 기반치료는 정신화를 촉진시켜 내담

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일관된 자아감각을 

형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이다. 

개입 과정으로 먼저 내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공감하며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여 안전한 관

계를 형성한 뒤, 내담자가 처한 특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

계에서 정신적으로 근접하여 내담자가 정서상

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다(Bate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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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agy, 2013, Ramires et al., 2012). 해당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도록 돕고 상황에 

대한 오해석을 줄여(이성호, 장유진, 2022) 서

로 다른 관점을 허용하는 성찰적 대화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정서적 조절 장애 또는 왜곡

된 사고패턴을 경험하지 않고 사회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Karterud & Bateman, 

2010).

유자녀 직장여성의 경우 일 영역에서는 조

직의 일원으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고, 가정영역에서는 자녀의 성취를 위해 관

심과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정작 자기 자신

을 돌볼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화

의 향상 및 발휘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일 영

역에서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으로 인해 

조직문화에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부정

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상태와 

내적경험을 자각하고 수용하고 성찰함으로써

(이성호, 장유진, 2022) 자신과 조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상호작용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정하 외, 2022). 이를 통해 조직이 가족의 

생계를 도와 사회적 보호를 하는 부분과 자신

의 업무능력 개발에 관련이 있다는 것(전소영, 

심예린, 2022)을 알아차림으로써 상황에 대한 

오해석을 줄여(이성호, 장유진, 2022) 근로의욕

을 고취 하게 되어 업무적 성취와 업무 효능

감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가정영역에서는 자신과 자녀의 심리상태를 

구분하여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내적상태에 따

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

과 인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요구된다(이정하 외, 2022). 다시 말해, 어머니

와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 관계하는 두 사람

의 의식적, 무의식적 주관성의 상호적인 영향

을 주고받는 상호주관성(Natterson & Friedman, 

1995)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정신적 

상태에 의해 자녀에 대한 해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모-자녀와의 

관계를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로 인식하여 정

서조절을 적용함으로써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

호작용을 예방해 어머니와 자녀 간의 긍정적

인 관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포함한 행동 및 생활습

관, 인성과 같은 모든 부분의 성취 결과와 상

관없이 만족과 보람을 느끼도록 다각적인 관

점으로 해석하게 해주어 양육의 진정한 목표

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성취를 돕는 활동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즉, 효과적인 정신화 능력의 향상 방안은 

일과 가정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향상

하는 것과 함께 타인을 이해하는 성찰적 태도

의 향상을 통해 정신화 능력의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이정하 외, 2022). 이를 통해 

심리적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일 영역에서 조

직구성원으로써의 사회적 관계와 가정영역에

서의 양육자로써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관점을 바꾸도록 시도하

고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게 한다(이정하 외, 

2022).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 표집 방

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사용했는데, 연구대상

자인 유자녀 직장여성이 사무직, 전문직 관련 

직군에 몰려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일

반화를 위해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표집

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

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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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수반-자기가치감 척도 설문조사 

과정에서 다자녀를 둔 직장여성이 8~13세에 

해당되는 자녀 중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성취

를 돕기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자녀를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

행연구에서 어머니가 에너지를 많이 쏟을수록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 결과에 따라 자

기가치감을 더 많이 의존할 것으로(유신영, 장

유진, 2021) 예측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이

에 따라 8~13세 학령기에 해당되지 않은 다

른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 및 특성을 고려하

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후속연구에서

는 학령기 자녀의 생애주기 별로 초등학생 집

단, 중․고등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가정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긍정적 경험을 배제하고 부정적 경험만

을 변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유자녀 직장

여성의 다중역할에 대한 상황을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양현정과 이기학(2015b)의 선

행연구에서 직장여성의 자녀 생애주기별 일-

가정 다중역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 효과의 하위

요인인 다중역할 효능감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이 미취학 자녀를 둔 집단과 중․고등

학생 자녀를 둔 집단보다 긍정적 효과를 더 

지각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해당 부분을 고

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일-가정 다중역할의 

긍정적 경험 고-부정적 경험 저 집단과 긍정

적 경험 저-부정적 경험 고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

역할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구분해 자

녀수반-자기가치감을 매개할 때 우울의 관계

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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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xperience of 

Work―Family Multiple Roles and Depression among Working 
Women Raising School-Age Children: Mediation effects 
of Child-based Self-worth moderated by Mentalization*

   Miae Park1)                    Doyoun An2)†

1)Department of Psychology, Hanshin University, M.A.
2)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and Paedology, Hanshin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based self-worth on the effect of negative work–family 

experience on depression in working women with children. In addition, we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controlled by mentalization and to verify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on the 

negative experience of multiple work–family roles in depression through child-based self-worth. We measured, 

400 working women with children using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s on the negative experiences of multiple 

work–family roles, child-based self-worth, mentalization, and depression scal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based self-worth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xperiences of multiple work–family roles and depression. Seco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mentalization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xperiences of multiple work–family 

roles, depression, and child-based self-worth. Third, we verified that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was not significant in the indirect path that affects depression through the negative experience of 

multiple work–family roles and child-based self-worth. Based on these results,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mechanisms that affect depression in working women with children,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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